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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도설명자료

보도시점 배포 즉시 배포 2026. 4. 23.(목)

석유화학단지 대응특별지역 지정 관련 
보도는 사실과 다릅니다.

<보도 내용>

□ 2026.4.23. 조선비즈 “정부, 석유화학단지 대응특별지역 지정 안하기로 

잠정 결론... “요건 못 갖춰” 보도 관련입니다.

<정부 입장>

□ 정부가 석유화학단지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 안하기로 잠정 

결론 내렸다는 기사는 사실과 다릅니다.

□ 현재 산업부는 여수, 서산, 포항, 광양 4개 지역을 산업위기선제대응지

역으로 지정하여 지원중입니다.

    * 여수(’25.5.1), 서산·포항(‘25.8.28), 광양(‘25.11.20)

□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신청이 필요

하며, 현재까지 지방정부 신청은 없는 상황입니다.

  * 신청요건: ‘지역산업위기대응제도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‘ 제3조 

 ㅇ 지방정부의 신청 시, 산업부는 관계부처 협의 및 현지 실사, 산업위기

대응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.

  * 절차: 공고‧의견청취 →신청서 작성 및 제출 →관계부처 협의 및 현지실사 →심의‧의결

 ㅇ 정부는 현재 중동전쟁으로 인한 지역경제상황을 지방정부와 면밀하게 

모니터링 중이며, 대응가능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검토중입니다.

□ 정부가 석유화학단지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 안하기로 잠정 

결론 내렸다는 기사는 사실과 다른바 보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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